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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정유, 정상가동에 10일안밖 소요
일부공정 성공적 가동재개 24만배럴 생산 … 7월23일 중재위원회 재개 

LG-Caltex정유 여수공장이 시험가동에 들어가 일부 공정에서 생산이 재개되면서 전공정 정상화에 10일 정

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LG정유는 7월22일 “이미 시험가동에 들어간 제4 원유정제 공정과 제1, 2항공유 제조공정, 제1방향족 접촉개

질장치 등 21개 공정이 성공적으로 생산을 개시해 정상 가동에 들어갔으며 빠른 시일 안에 전공정 정상화를 

시도할 수 있게 됐다”고 밝혔다.

여수공장은 현재 제4 원유정제 공정에서 1일 평균 20만배럴, 제1, 2 항공유 제조공정 2만6000배럴, 제1 방향

족 접촉개발장치 2만배럴 등 하루 24만6000배럴을 생산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LG정유는 13만배럴과 15만배럴 정제능력의 제2, 제3 원유정제 공정을 비롯해 제3 항공유 제조공

정(1만배럴), 제2 벤젠․톨루엔 제조공정(8000배럴) 등도 곧 정상가동시킬 방침이다.

회사측은 7월21일 시작된 시험가동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됨에 따라 돌발사고만 없으면 10일 안에 전공정 정

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.

한편, 복귀명령시한인 7월22일 오전 8시까지 복귀 노조원은 37명에 불과해 회사는 노조의 방해로 참여비율

이 낮은 것으로 보고 복귀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여수공장 노조원 930명 가운데 조업 참여자는 파업 불참자 128명을 포함해 165명으로 늘어난 가

운데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가 7월23일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.

회사측은 중재안이 조속히 결정돼 노조원들이 복귀하고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   

노조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큰 기대를 걸기 보다는 일단 사측과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

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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